
문제 1
1. 제시문 (가)를 수용여부 판단의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,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도 결국 다
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언은 논리적 오류의 ‘가능성’이 존재합니다.
2. 그리고 3문단에서 (나)에서는 새로운 아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. 아류는 새로움이 아니며 
이는 모방일 뿐 걸작을 존경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. 내용 불일치로 감점입니다.
3. 마지막 문단에서도 (나)는 새로움을 모방으로 한정시킨다고 하셨는데, 모방은 새로움은 아
니기에 제시문 불일치로 논리적 비약입니다.

전체적으로 형식적 측면에서도 3자비교 형식이 아니라 아쉽습니다. (틀린 것은 아니고, 아쉽네
요.) 하지만 내용은 제시문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이는 감점입니다. (이는 틀린게 맞습니다.)


